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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계시록은 예슈아께서 눈에 불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세 번 기록합니다.  

 

이 능력, 곧 하나님의 “파이로스 (헬라어 “불”)”는 모세에게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출 3) 

것과 같은 영적인 불이며 홍해 앞의 기둥 속에 있던 (출 14) 불이요, 시내 산에서나 (출 19) 성막 

제단 위 (레 9-10), 갈멜 산의 엘리야에게 (왕상 19) 임했던 동일한 불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겔 1) 불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가에 나타났던 불 (단 7)입니다.  

 

이 하늘의 불은 또한 오순절 (샤부옽)에 초대 제자들에게 떨어졌다고 사도행전 2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생일 케이크의 촛불처럼 그저 잠시 머리 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눈 속을 들여다 봤다면, 요한이 본 예슈아의 눈과 똑 같은 불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I. 열정 

 

요한 계시록의 세 구절을 보면, 동일한 불이지만 각각의 목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맨 처음 

예슈아께서 사랑하는 제자요 친밀한 친구인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불은 열정적 

사랑이었습니다.  

 

계시록 1:12-14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 오는 그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예슈아께서는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적 계시를 주려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듯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 

같은 열정적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는 모두에게 말이죠. 그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의 불입니다 (아 8:6). 히브리어로는 “샬헤벹-야”라고 합니다. 질투와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격렬한 사랑의 형태인 것입니다. 

 

II. 순결 

 

두 번째는 두아디라 회중을 향한 예슈아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슈아께선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도덕적 타협 (특별히 성적 부도덕을 허락함)과 거짓 예언, 이세벨의 영을 

감독하지 않음을 인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계시록 2:18-20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우리를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죄악에서 순결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불에 손을 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능력 (행 9:40)은 다른 이들에게 설교했을 때 죽는 일도 일으켰습니다 (행 5:5, 

10). 

 

III. 형벌 

 

세 번째 구절은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슈아께서 

재림하십니다. 여기 주께서는 정결케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닌, 벌을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11-15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이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 19:20, 20:10, 20:15). 불못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신 32:22). 하나님의 불 형벌에 대해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결하고 깨끗하며, 영원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눅 12:4, 시 19:9). 

 

거울과 창 

 



요한은 예슈아 눈 속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의 가운데, 즉 눈동자에는 구멍이 있는데 마치 

카메라의 구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의 원천은 그 분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습니다. 그 분께는 영혼 깊이 타오르는 불이 있고 (눅 12:49),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타오르길 바라시는 열망이 있습니다. 

 

또 그 눈에는 각막을 덮는 투명한 렌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슈아의 눈을 바라보면, 그 

분의 영 안에 있는 불이 밖으로 흘러 넘쳐 우리 눈에까지, 우리 영에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이 

에너지 이동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통해 일어납니다 (엡 1:18).  

 

어떤 이들은 컨퍼런스마다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불을 전수(impartation)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든 접근 가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육의 눈을 감고, 성경에서 예슈아의 불에 대해 말씀한 구절을 묵상하며 우리 눈을 들여다 보사 

대면하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불꽃이 그 분의 영에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은 머리 꼭대기로부터 턱의 중간, 곧 얼굴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의 빛나는 얼굴을 

묵상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후 3:18). 예슈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이 영적 변형은 제사장의 축복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 

민 6:25”)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슈아 안에서 성취됩니다. 

 

매일 예슈아의 눈 속에 있는 불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에 그 열정과, 순결의 

아름다운 불이 붙길 바랍니다!  


